
폐비닐 공동집하장 턱없이 부족
전남, 매년 3만여톤 처리 … 불법 소각․매립으로 환경오염 주범

농사용 폐비닐을 처리하는 공동집하장이 부족해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

전라남도가 2010년 폐비닐 공동집하장 873곳에서 수거한 농사용 폐비닐은 3만600톤으로 매년 3만여톤을 처

리하고 있다.

공동집하장은 마을 3-4곳에서 버린 폐비닐을 모아놓은 곳으로 수거기업이 환경공단에 보내기까지 중간 보

관소 역할을 한다.

전라남도에서 발생하는 폐비닐 처리를 위해서는 집하장이 최소 1261곳은 있어야 하지만 현재는 턱없이 부

족해 폐비닐이 들판에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매립되고 있어 환경오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집하장 부족 현상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환경부는 현재 설치된 2206곳보다 최소한 7800곳은 더 있어야 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집하장 설치를 위한 부지 확보가 쉽지 않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전라남도 관계자는 “폐비닐로 인한 환경오염이 과거보다는 줄었지만 공동집하장 부족으로 아직도 근절되지

못한 곳이 많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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